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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한 건 ▲일본 NTT노조 방문 보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안건은 각 지방본부에서 37개 의견이 수렴됐으며, 상집회의에서는 전체 중앙상집이 참여한 가운데 37개의 의견을 토론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판단하고 담당 실,처에서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핵심사항으로 압축하여 다음번 상집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NTT노조 방문에 대하여 김영삼 대협국장의 보고를 마치고 NTT방문시 합의한 '동아시아 포럼'을 한국에서 오는 12월 1일 개최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지재식위원장은 "특별명퇴 종료후 후속조치를 회사에만 맡긴다면 조합원들에게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조합이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후속조치에 대해 조합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4일 현재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 노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며 근본적 국정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권영길 대표는 "노대통령은 최도술 씨 비리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재신임 정국을 국정개혁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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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집,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논의


지재식위원장 “특별명퇴 후속조치 만전을 기할 것”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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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중앙상집회의에서 정기노사협의회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노당, “비상시국회의 열자”


재신임 국민투표는 반대








